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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 보도자료

봉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획

기억공작소-김용익展
전시기간 2024. 2. 14.(수) ~ 4. 21.(일)

장   르 개념미술

▢ 전시 개요

  ■ 전 시 명: 2024 기억공작소Ⅰ 김용익展  후천개벽: 아나와 칼(Ana & Carl)

  ■ 관람일정: 2024. 2. 14.(수) ~ 4. 21.(일) ※매주 월요일 전시 없음

  ■ 관람시간: 10:00~19:00

  ■ 장　　소: 봉산문화회관 4전시실(2층)

  ■ 기　　획: 봉산문화회관

  ■ 문　　의: www.bongsanart.org, 053-422-6280

　　　　  　    페이스북(bongsanart), 인스타그램(bongsanart_), 트위터(@bongsan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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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소개

 기억 공작소Ⅰ『김용익』展
2024년 첫 번째 기억공작소는 김용익 작가의 작업을 소개한다. 작가는 그간 현대미술의 어떠한 사조

나 운동에 속해있지 않은 독자적인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그는 1974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재학시

절 발표한 <평면 오브제> 연작으로 국내외 유수 전시에 소개되어 미술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당

시 모더니즘 미술의 총아로 조명을 받았으나, 현실과 거리를 둔 모더니즘 미술의 한계와 폐쇄성에 실

망하고 모더니즘의 절대성, 완전성, 유일무이성 등에 저항하고 균열을 내는 미술 작업을 시도해 왔다.

작가는 당대의 미술과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그 이면에는 작가만

의 일관된 개념적 접근과 실천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모더니즘의 열매를 먹은’ 마지막 세대

라 말하는 작가는 작업에 있어서 모더니즘 미술의 양식을 전용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 미술이란 무

엇인가, 미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공작소 김용익展은 그러한 작가의 개념적 접근과 실천들을 전시 기획부터 운영 전반에 대입하고자 

했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제안한 「후천개벽: 아나와 칼 (Ana & Carl)」이라는 제목의 설치 작품이 전

시된다. 칼 안드레(Carl Andre, 1935~2024)와 그의 세 번째 부인이자 페미니즘 미술가였던 아나 멘

디에타(Ana Mendieta, 1948-1985)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작품을 통해 작가는 남성적인 것(혹은 가

치)이 여성적인 것(혹은 가치)을 억압하는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시대에서 양적인 것(또는 가치)을 조

정하고 음적인 것(또는 가치)을 이끌어내는 조양율음(調陽律陰)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성장과 발

전보다는 돌봄과 호혜를 더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메시지로 말하고자 한다.

전시실 중앙 바닥에 위치한 벽돌 설치 작품은 총 270개의 벽돌을 2단으로 편평하게 쌓고 그 위에 피

(血)를 아주 조금 떨어뜨려 어떤 의문의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게 한다. 한편으로 이 피의 모양은 벽

돌 설치물의 한쪽 끝에서 시작해 가운데로 점점 진입하는 모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피로 상징

되는 아나 멘디에타가 점점 중심인 칼 안드레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모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시실의 한쪽 벽면에는 작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작가노트 텍스트를 관람객이 읽어나갈 

수 있게 설치하고, 맞은편 벽면에는 작가와 큐레이터가 함께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들과 작품의 구상

을 위해 작가가 그린 드로잉들, 인터뷰 영상을 설치하여 전시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의 실행은 작가의 제안대로 최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하여 진행하였으며, 재료의 구입과 제

작, 설치가 큐레이터를 비롯한 최소한의 인력의 노동으로 이루어졌다. 전시되는 드로잉과 사진액자는 

자원의 절약을 위해 우편으로 회관에 보내져, 전시가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작가에게 보내진다. 배송

에 사용된 박스와 지관 역시 전시물로 알뜰하게 쓰인다. 작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270개의 벽돌은 

전시가 끝나고 나면 원래의 쓰임새를 찾아가도록 하여 저(底) 엔트로피 예술의 실현을 돕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시각에 호소하지 않는’ 미술을 보여 주는 전시이기에 시각을 사로잡는 작품을 기대하고 

방문하는 관람객은 조금 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담고 있는 뜻과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전시를 완

성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에 의해 작품이 완성되는 

보통의 전시와는 다르게 이번 전시 작품은 텍스트와 드로잉으로 계획된 작품의 개념을 전달받은 큐레

이터의 실현으로 완성되었으며, 작가와 큐레이터는 음성언어나 대면 소통이 아닌 이메일 텍스트와 그

림 등의 시각언어로만 소통하였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져 관람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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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기까지 작가와 큐레이터가 함께 한 개념적 시도의 과정과 결과를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제시

해 보고자 한다.

봉산문화회관 큐레이터 안혜정

▢ 작품 이미지

작가와 큐레이터가 주고 받은 e-mail, 2023, 인화지에 인쇄, 36.4×25.7cm (5ea)

후천개벽: 아나와 칼(Ana & Carl), 2024, 시멘트 벽돌 270개, 우혈(牛血), 81×285×1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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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아직 고민중인 설치물의 계획도, 2023, 방안지에 색연필, 펜, 78.5×54cm

후천개벽: 아나와 칼(Latter Genesis : Ana & Carl)을 위한 모형, 2023, 출력된 사진에 채색, 25.7×34.5cm, ed.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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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노트

이번 전시와 관련된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

첫째, 개념미술은 무엇인가?

- 눈으로 보아서만은 감상 혹은 이해가 쉽지 않고 말과 글을 통한 설명이나 그 작품과 그 탄생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미술을 말한다.

둘째, 미술이란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인데 눈으로 보아서만은 감상이 어려운 미술이란 모순이 아닌가? 

왜 이런 미술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 아마도 너무나 볼거리가 많은 도시문명의 시각 환경이 역으로 이런 시각적 볼거리에 호소하지 않는 

미술을 낳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물극즉반(物極則反), 다시 말해 사물이 어떤 극에 이르면(자극적 

볼거리가 너무 많으면) 반전(아예 볼거리를 추구하지 않는)이 일어난다는 주역의 가르침도 있지 

않은가?

셋째, 우리는 개념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 미술이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지적인 호기심과 즐거움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치 퍼즐 놀이나 숫자 맞추기 등 게임을 즐기는 마음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개념미술은 “미술에 대한 미술”이라는 메타-미술적 성격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현대 미술사에 대한 사전 지식 또한 필요하다.

넷째, 이번 작품인 “후천개벽 : 아나와 칼”의 경우 중요한 개념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 “후천개벽(後天開闢)”이라는 말이 우선 중요한 개념적 요소이다. 인류문명은 발생 후 지난 오만년간

의 선천개벽(先天開闢) 기간 중 억음존양(抑陰尊陽), 다시 말해 양(陽), 즉 남성(적인 것, 혹은 가치)이 

음(陰), 즉 여성(적인 것 혹은 가치)을 누르는 형태로 존속되어 왔다는 것이 정역(正易), 동학(東學), 

증산교(甑山敎) 등에서 주장하는 바다. 그러나 그러한 선천개벽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것이다. 그

러한 징후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문명과 종교의 충돌로 인한 전쟁과 테러, 기후 위기에서 

비롯되는 자연재해, 식인(食人)자본주의라고까지 불리우는 산업자본주의 폐해, 방사능 누출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성장과 진보와 발전이라는 양(陽)적인 가치를 추구해온 선천개벽 시대의 말기적 징후들이

라는 것이다.

 새로이 도래하고 있는 후천개벽 시대는 이러한 양적인 것에의 쏠림을 좀 조정하는 조양율음(調陽律

陰), 다시 말해 양(陽적인 것, 그 가치)을 좀(낮추어) 조정하고 음(陰적인 것, 그 가치)을 좀 돋우어 이

끌어내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적인 가치란 무작정 앞만 보고 나아가 성장과 발전만을 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 가려져 있던 돌봄과 호혜, 파편화된 가정과 개인이 아니라 공동

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쯤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부인인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가 남편인 칼 안드레(Carl Andre)와 

미술 동네에서 동등한 예술가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조양율음調陽律陰의 메시지)를 이 작품

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물론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왜 피며 왜 벽돌이 등장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술사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이므로(그냥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겠다.

다섯째, 개념미술은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을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미술관이나 화랑에 

“작품”을 설치해놓아서 가서 보아야만 하는 것인가? 

-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아마도 인간은 개념과 정보만으로는 그 존재를 제대로 구현하며 살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다소 모호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미술관이나 화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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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직접적”으로 (물질감이 희박할지언정) “작품”을 보는 것이 그냥 정보전달 매체를 통하여 보는 

것보다는 그 어떤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그러나 어쨌든 미술이란 것이, 예술이란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본에 의한 계급이나 인종, 젠더, 등

에 의해 파편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구현하려는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

에 있다면 개념과 정보를 중시하는 개념미술은 그러한 만족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

순을 안고 있는 미술이라고 밖엔 말할 수 없다.

 한편 나는 여기서 개념미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미덕(美德)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그것은 비용

과 에너지가 적게 들고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꿈꾸는 저(底) 엔트로피 예술이란 말로 설명이 가

능하다. 그것은 결국 음(陰)의 가치를 따르자는 것인데...아~그러나 이 글은 너무 멀리 왔다. 이쯤에서 

그만 그쳐도 좋을듯하다.

작가 김용익

▢ 참여작가 프로필

김용익 Kim Yong-Ik 

1947 서울 출생

197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198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석사 졸업 

개인전

2023 ⟪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서울

2019 ⟪Speaking of Latter Genesis⟫, 티나킴갤러리, 뉴욕

⟪This is not the answer⟫, 바바라빈갤러리, 베를린

2018 ⟪untitled utopias⟫, 까이에다르, 파리

⟪Endless Drawing⟫, 국제갤러리, 서울

2016 국제갤러리, 서울

⟪가까이...더 가까이...⟫, 일민미술관, 서울

2011 ⟪무통문명無痛文明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2006 서울 갤러리 175, 서울

2003 표 갤러리, 서울

2002 갤러리 사간, 서울

2001 ⟪가까이...더 가까이...⟫, 웅갤러리, 서울

2000 ⟪양평 프로젝트/프로젝트》,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997 금호미술관, 서울

1996 웅 갤러리, 서울

1995 학천화랑, 청주

1994 인공갤러리, 대구

1993 인공갤러리, 서울

1992 다인갤러리, 서울

1989 인공갤러리, 서울

1986 인공갤러리, 대구 

1983 문화원화랑, 대전

1982 관훈미술관 별관, 서울

1978 갤러리 테, 도쿄

1977 서울화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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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체전

2022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2019 ⟪소화: 한국 근현대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Individuals, Networks, Expressions⟫, M+, 홍콩

2018 ⟪플랫랜드⟫, 금호미술관, 서울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14⟫,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2013 ⟪구_체_경 힐링 그라운드》, 소마미술관, 서울

2012 ⟪SeMA 중간허리 2012. 히든 트랙》,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배움의 정원》, 2012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0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 팔방미인⟫ , 경기도미술관, 안산

⟪자연과 평화⟫, 2010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공주

⟪긍지의 날⟫,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젊은모색 1981-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랜드 아트 몽골리아 360°⟫, 랜드 아트 비엔날레, 바가 가즐린 촐로 둔드고비, 몽골

2009 산다르브 아티스트 워크숍, 파르타푸르, 인도

2008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 자연 평화⟫, 200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공주

2007 ⟪행정복합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종촌-가슴에 품다》, 종촌리 지역, 연기군(현, 세종)

2005 ⟪역동적 균형⟫,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

2004 ⟪당신은 나의 태양⟫, 토탈미술관, 서울

2002 ⟪그리드를 넘어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1999 ⟪코리안 팝》, 성곡미술관, 서울

⟪동북아와 제3세계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8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2부-2000 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98도시와 영상•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7 ⟪한국미술 97-인간, 동물, 기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6 ⟪홍명섭, 김용익 Two-One Man Show⟫, 최 갤러리, 서울, 아르스 폴로나 갤러리, 바르샤바

1994 ⟪김용익, 문범, 홍명섭 3인전⟫, 인공갤러리, 대구

1991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선재미술관, 경주

1990 ⟪’90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9 ⟪1989년 3월의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8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1970-1979⟫, 무역센터 현대미술관, 서울

1987 ⟪30/40 기하학이 있는 추상⟫,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6 ⟪요코하마-서울 현대미술전 86⟫,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1983 ⟪한국현대미술전 - 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 일본 5개 도시 순회

1982 ⟪논리성 이후》, 수 화랑, 대구

1981 ⟪제1회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24회 오리진 회화협회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0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야외현장전》, 금강백사장, 공주

1979 ⟪제7회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8 ⟪제6회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7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 도쿄 센트럴 미술관, 도쿄

⟪제5회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6회 ST전》, 견지화랑, 서울

1975 ⟪제13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상파울루

⟪제1회 서울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4 ⟪제2회 앙데팡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에스쁘리 4회전》, 명동화랑, 서울

⟪제1회 대구현대미술제⟫, 계명대학교 미술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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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호암미술관, 

리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포스코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홍콩 M+ 등

※ 관련이미지 별도 첨부


